
‘오늘은 뭘 먹지’라는 고민도 잠깐. 스마트폰을 들어 적당한 배달 애플리케이션(이하 배달앱)을 실행한다. 

‘주문하기’ 버튼을 누르면 잠시 후 따끈한 음식이 집으로 배달된다. 이처럼 배달앱은 하루가 

다르게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. 이런 배달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떻게 진화할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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터치 한 번으로 간편하게 시킨다

배달앱의 오늘과 내일

앱 하나가 

외식업에 끼치는 영향

1인 가구와 핵가족 시대가 심화하면서 배달

음식은 제2의 중흥기를 맞았다. 2010년 국내에 처음 배

달앱이 등장한 이후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법은 달라졌다. 

과거에는 자주 주문하는 가게 전화번호가 담긴 전단지를 

고이 모셔놔야 했다. 이제는 배달앱만 실행하면 마지막으

로 시킨 음식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대로 주문할 것인지

를 묻기도 한다.

이런 간편함에 힘입은 배달앱은 매년 꾸준하게 성장했

다. 현재 배달앱 분야에서 1위를 기록하는 ‘배달의 민족’

을 만든 우아한형제들이 2017년 벌어들인 매출은 무려 

1,626억 원이다. 영업이익은 217억 원으로, 이는 전년 대

비 91.6% 성장한 것이다. 2015년 495억 원, 2016년 849

억 원보다 더 높은 성장률이다.

‘배달의 민족’ 앱은 2010년 서비스 이후 2014년 월간 주문

수 500만 건을 넘기더니 2016년 1,000만 건, 지난해에는 

1,500만 건을 넘겼다. 2018년 1/4분기에만 1,800만 건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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넘겼다. 월간 순이용자 또한 600만 명 이상이다. 우아한

형제들에 따르면 2017년 전국 음식업 자영업자가 배달의 

민족을 통해 올린 업소 매출이 3조 원에 달한다.

팔수록 밑진다 VS 

이익이 더 크다

다양한 배달음식을 시켜먹는다는 점에서 배

달앱은 소비자에게는 편리한 물건이다. 하지만 음식점 입

장에서는 배달앱의 성장이 마냥 반가운 일은 아니다. ‘앞

에서 남기고 뒤에서 밑진다’는 장사 격언처럼 배달앱을 통

해 음식을 팔수록 그만큼 나가는 돈도 많아지기 때문이다.

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3대 배달앱 업체인 배달

의 민족, 요기요, 배달통의 배달앱 수수료는 적게는 3%부

터 많게는 15.5%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. 배달앱 수수

료는 음식점에게 소비자를 이어준 대가로 받는 일종의 중

개료 같은 것을 말한다. 여기에 별도로 카드 수수료와 같

은 외부 결제수수료가 또 붙는다. 

요기요는 중개료로 배달음식 가격의 12.5%와 외부결제 

수수료 3% 등 15.5%를 수수료로 뗀다. 배달의 민족은 외

부 수수료만 3%를 떼고 배달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. 대

신 광고비 기본료로 월 8만 원을 받는다. 배달통은 중개 

수수료 2.5%와 외부 결제 수수료 3%를 더한 5.5% 수수

료를 받고 기본 광고비로 3·5·7만 원 중에 하나를 내야 

한다. 젊은 층 소비자 대부분이 배달앱을 통해 주문하는 

터라 음식점 입장에서는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

는 상황이기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음식점 업체들의 입

장이다. 

반론도 있다. 배달앱 업체는 매출 대비 광고비 비중이 3% 

내외라고 항변한다. 배달의 민족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

면 2018년 8월 기준으로 배달의 민족 유료 광고주는 총 6

만 8,000명이다. 이들의 1인당 월 평균 광고비는 약 23만 

원. 이를 통해 얻은 매출은 약 643만 원으로 매출 대비 광

고비 비중이 3%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. 아직 논란의 여

지는 남아있지만 배달앱은 과거 종이로 된 전단지나 브로

슈어를 대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. 때문에 향후 어떤 

형태로 합의를 이룰지 주목해 볼 여지는 있다.

로봇이 배달하는 

시대 올까

현재는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만 

전문으로 하는 탁송업체에서 해당 음식을 소비자에게 전

달해주는 식이다. 하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될까? 이와 관

련한 미래는 우아한형제들이 개발 중인 자율주행 음식배

달 로봇 프로젝트를 통해 가늠할 수 있다.

지난 6월 공개한 ‘딜리’는 우아한형제들과 고려대 정우진 

교수팀이 함께 만든 연구용 시제품이다. 높이 82.7cm, 가

로세로 67.3×76.8cm인 딜리에는 위치추정센서와 장애

물감지센서 등이 달려 있다. 우아한형제들은 프로젝트를 

총 3단계로 구분해서 1단계 푸드코트, 2단계 실내외 복합

공간, 3단계 실외 환경 등에서 데이터를 쌓는다는 계획이

다. 이를 통해 음식점에서 주문받은 음식을 소비자가 원

하는 곳으로 배달하는 자율주행 음식배달 로봇을 만든다

는 구상이다. 

이밖에도 드론을 이용한 배달도 시도되고 있다. 지난 

2016년 요기요는 한화네크윈과 합작해 드론 배달 테스

트를 성공한 바 있다. 배달앱으로 주문하면 드론이 배달

용 박스를 들고 소비자를 찾아가는 식이다. 다만 안전성

과 보안 등 숙제를 풀어야 한다.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는 

기계가 인간을 대신해 배달산업을 이끌게 될 것은 자명한 

일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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